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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수현군의숭고한희생을기리며온국민과함께고인의명복을빕니

다. 고인을기리는한·일공동추모제가열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유가족여러분에게다시한번깊은위로의말 을드립니다. 

고인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 두 나라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계가

고인의목숨바친헌신에경의를표했습니다. 말그대로살신성인의귀감을보여

준것입니다. 

이제‘한·일양국의가교가되고싶다’던고인의뜻을받드는데더많은노력

을기울여야하겠습니다. 나라와민족을초월한희생의참뜻을되새겨야합니다.

순수하고아름다운청년의고귀한삶을 원히기억해야할것입니다.

거듭고인의명복을빌며추모사업관계자여러분에게깊은감사의말 을드

립니다.  

2004년 1월 26일

故이수현3주기한·일공동추모제메시지

우리에게매우다행스러운일아닙니까? 나중에이시기를평가하면서사람들은

저와여러분이이고비를넘기기위해서했던일들을얘기하게될것입니다. 

올해는정말체계적으로잘준비된변화를우리가한번이끌어가야하겠습니

다. 프로젝트마다, 평가할수있는것은모두평가해보려고합니다. 금년 말에

는전체적인흐름도평가할것입니다. 만족할수있는결과를얻을수있도록우

리모두열심히노력하십시다.

공직사회는실·국장여러분이핵심입니다. 여러분의자발적인참여에의해우

리공직사회에새로운혁신의문화가활짝꽃피기를바랍니다. 할 수있다는믿

음을가집시다. 됩니다. 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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